
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가

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

따른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

대책 방안 등을 제주도의회에 공식

건의했다.

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제

주도의회를 방문해 좌남수 의장과

제주도 관계자 등과 만나 코로나19

방역 강화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

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

제주형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마

련 등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전달

했다.

이날 도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

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실질

적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책으로

제주형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 신

설 등 손실보상 추진을 건의했다.

또 연합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

소상공인의 비즈니스 환경도 급격

히 변화함에 따라 비대면 디지털화

흐름에 대처하기 위한 소상공인들

의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위한 디

지털 매니저 양성 조례 신설을 요

청했다.

더불어 건의서에는 소상공인 대

상 교육시 금융지원, 폐업 창업, 컨

설팅 등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인

증받은 매장에 우선 지원과 연매출

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

수료율 전액 지원, 소상공인 대상

선진지 견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

진행, 제주도민에 한해 영업시간

연장 등이 담겼다.

박인철 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

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상

생을 위해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게

됐다 면서 제주도의 답변 이후 향

후 일정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 이

라고 말했다. 이태윤기자

도민 600명을 초청하는 제주 드림

타워 복합리조트의 1주년 감사 이

벤트 참가자가 7000명을 넘어섰다.

롯데관광개발은 지난달 28일부

터 시작된 제주 드림타워 1주년

감사 이벤트 의 참여자가 7일만인

4일 7000여명을 돌파했다고 이날

밝혔다.

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이

벤트는 도민 600명을 초청해 100명

에게는 그랜드 하얏트 제주 1박

숙박권, 250명(1인 2매)에게는 그

랜드 키친 뷔페 식사권을 증정할

계획이다.

대정농협은 지난해 9월 제주를 강

타한 태풍 찬투 와 10월 파종기

이후 지속된 이상고온으로 뿌리 썩

음과 잎마름 피해를 입은 마늘재배

조합원 1158농가에 8500만원 상당

의 농약방제용 우의와 자재백화점

이용권을 최근 전달했다고 4일 밝

혔다.

지원 대상자는 태풍 찬투로 농업

피해를 입어 행정과 보험에 신고한

농가와 가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

발생한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등으

로 뿌리가 썩는 피해로 행정에 신

고하고 대정농협에서 마늘 병해충

방제농약을 구입한 농가를 조사해

선정했다. 지원한 자재백화점 이용

권은 영농자재 구입 용도로만 오는

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.

이창철 조합장은 마늘 피해를

입은 조합원들이 이번 지원으로 농

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

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. 문미숙기자

제주지역 주택가격이 최근 1년 새

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매도자와

매수자간 간극이 크고, 실수요층의

관망세도 뚜렷해져 매매거래보다

는 전월세 위주로 거래되는 것으로

나타났다.

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

주택통계 에 따르면 11월 도내 주

택매매거래량은 928건으로 전년 동

월(1024건) 대비 9.4% 감소하고, 5

년 평균과 비교하면 3.7% 늘었다.

전월세 거래량은 1417건으로 전년

동월(870건)에 견줘 62.9% 증가하

며 지난해 최대를 기록했다. 5년평

균과 비교해도 72.6% 증가했다. 11

월 이전 전월세 거래량이 가장 많았

던 달은 지난 8월(1376건)이었다.

전월세 중심의 거래는 올들어 주

택매매가격이 유례없이 폭등해 지

금 집을 샀다가는 꼭지를 잡을 수

있다는 우려에다, 대선을 앞두고

후보들이 양도세 완화 등 각종 부

동산 공약을 내놓으며 매도자도 매

수자도 당분간은 지켜보자 는 관

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.

게다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

제로 대출받기도 쉽지 않고, 한국

은행이 0.50%로 사상 최저 수준이

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과 11월

두 차례에 걸쳐 각각 0.25%포인트

씩 올린데 이어 올해 추가 인상 가

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점도 주택

매매거래 위축의 한 요인으로 보

인다.

최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

구센터가 발표한 11월 부동산시장

소비자심리 조사 결과를 봐도 도내

11월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

는 127.1로 전월보다 11.3포인트 떨

어졌다. 9월 144.9로 올들어 최고를

기록한 후 10월 138.4로 떨어진 후

두 달 연속 하락세다.

제주시 노형동 소재 한 공인중개

사는 주택을 사려는 실수요층 입

장에선 1년 새 2억~3억원 안팎 오

른 가격을 감당하기 어렵고, 앞으

로 가격이 조정되리란 기대감에 당

분간은 시장상황을 지켜보겠다는

이들이 대부분 이라고 밝혔다.

11월 기준 도내 미분양주택은

877호로 전월(873호) 대비 소폭 증

가했다. 미분양 가운데 집이 다 지

어진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준

공후 미분양은 793호로, 미분양의

90.4%를 차지했다.

올해 11월까지 주택 인 허가 실

적은 5587호로 전년동기 대비 38.4

% 증가하고, 착공은 4400호로 28.5

% 늘었다. 공동주택 분양은 8.3%

감소한 1035호, 주택 준공은 26.3%

감소한 3547호로 집계됐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제주지역 건설경기가 지난 2016년

정점을 찍은후 5년 연속 하향곡선

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

3분기까지 제주지역의 현장소재별

건설공사 계약액은 2조6000억원으

로 분기별 1조원대 형성도 어려운

실정으로 나타났다.

최근 5년간 계약액은 2016년 7조

원, 2017년 4조6000억원, 2018년 4

조2000억원, 2019년 3조6000억원,

2020년 3조1000억원 등이다. 인구

유입이 한창이던 2016년에 7조원을

넘어서며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

하락세를 보였고, 2020년에는 코로

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3조원 대

수준을 기록했다.

또 지난해 3분기까지는 2조원대

에 머물며 도내 건설경기 침체가

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분기별로 보면 1분기 8000억원, 2

분기 1조1000억원, 3분기 7000억원

등 분기별 평균 8000억원 대를 기

록했다.

본사소재지별 제주지역 3분기 건

설공사 계약액은 1조9000억원을 기

록했다. 연도별로 보면 2016년 4조

3000억원, 2017년 2조7000억원,

2018년 2조9000억원, 2019년 2조

4000억원, 2020년 2조1000억원 등

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.

한편 지난해 3분기 전국 건설공

사 계약액은 전년 동기와 비교할때

12.2% 증가한 65조2000억원으로 집

계됐다.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

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

10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

8.9% 늘어났고, 민간부문은 55조원

으로 12.9% 증가했다.

공종별로는 토목(산업설비, 조경

포함) 계약액이 11조6000억원으로

전년 동기 대비 32.4% 증가했다.

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전

년 동기 대비 10.3% 증가한 30조

5000억원, 지방은 14.0% 늘어난 34

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.

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9

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

4.4% 증가했고, 비수도권이 25조

9000억원으로 26.0% 증가했다.

이태윤기자 lty9456@ihalla.com

2022년 1월 5일 수요일6 경 제

4일
코스피지수 2989.24

+0.47
▲ 코스닥지수 1031.66

-6.17
▼ 유가(WTI, 달러) 76.08

+0.87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215.40 1173.60 1EUR 1376.28 1322.58

100 1049.79 1013.69 1CNY 196.61 177.89

오징어 그물 교체 4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한 어민이 오징어 그물 교체 작업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. 이상국기자

제주지역 건설경기 5년째 찬바람

■ 소상공인연합회, 좌남수 도의장 면담


